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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의
상표디자인심사국
상표심사정책과

과  장  박주연   
사무관  강승구   

042-481-5265
042-481-5274

2021년 4월 14일(수)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◇ 4.13일 머니투데이 <‘"덮죽 뺏어가지 말아달라" 호소에도…누군가 

먼저 상표 등록했다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[보도내용]

□ 「백종원의 골목식당」으로 알려진 ‘덮죽집’에 대해 작년 프렌차이즈 

업체의 도용 시도는 저지되었지만 또다른 제3자 출원으로 인해 여전히 

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(우리나라의 선출원주의는

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함)

ㅇ 해당 상표출원인은 해당 상표출원에 대해 단순히 자신의 오랜 구상에서 

비롯한 죽의 이름을 출원한 것이며 「골목식당」은 시청하지도 않았다고 

주장함

[설명자료] 

□ 현재 특허청에 출원된 ‘덮죽’ 상표 중 등록되어 권리가 발생된 건은 

없습니다.

ㅇ 「골목식당」 출연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먼저 출원한 상표도 현재 

심사대기중이며, 차후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.

□ 특허청은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

심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.

/끝/


